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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원시, 창동예술촌서 ‘설 문화놀이터’ 개최

경남 창원시는 도시재생 지원센터, (사)창동예술촌과 함께 설 연휴기간인 오는 17, 18일

이틀 동안 창동예술촌 일대에서 시민과 귀향객을 대상으로 한 ‘설맞이 민속놀이터’를 개

최한다고 13일 밝혔다.

이번 행사는 전통 민속놀이 행사와 무료 체험 행사 등 다양하게 준비했다.

전통 민속놀이는 △널뛰기 △투호던지기 △윷놀이 △전통팽이·현대팽이 대결 등이고, 무

료 체험 행사는 △나만의 소원 연 만들기 △복주머니 만들기 등을 경험 할 수 있다.

이 기간 동안 설맞이 문화놀이 행사 이외에도 작은 갤러리에서 열리는 예술 전시도 함께

관람 가능하다. 이에 △창동예술촌 아트센터 2층 전시장 △소담갤러리 △리아갤러리 등

골목길에서 만나는 작은 전시장에서 특색 있는 작품도 만날 수 있다.

김해성 도시재생과장은 “이번 행사가 세대간의 소통과 공감의 기회가 되고, 가족 친척, 친

구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기는 물론 다양한 예술작품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

하고자 한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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